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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20달러로 폭등 가능성
공급 부족에 중국․인디아 고속성장 … 유럽은 유로화 강세로 부담 벗어나

안드리스 피에발그스 유럽연합(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1월7일 2008년 유가가 공급 부족으로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피에발그스 집행위원은 네덜란드 루르몬트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를 읽고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

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유로화 강세로 인해 고유가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는 1월3일 한때 배럴당 100달러 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하는 등 기록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다나카 노부오 IEA 사무총장도 1월3일 중국과 인디아의 고속 성장이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EA는 2007년 11월7일자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고성장 시나리오를 근거로 명목상 수입원유 가격이 

2030년까지 배럴당 150달러로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인플레를 감안해 87달러 

수준으로 환산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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